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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마트, 할인행사로 
사과 등 농산물 가격 잡는다!

- 장관, 이마트 용산역점 방문, 대형마트 물가안정 노력 당부
- 대형마트, 사과‧딸기‧참외 등 할인행사, 수입과일 확대 등 

물가안정 시까지 할인행사 지속 추진

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1일(목) 14:20, 서울 용산구 소재 

이마트 용산역점을 방문하여 과일 등 신선식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점검

하고,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을 당부하였다.

  지난 3월 18일(월) 윤석열 대통령 주재 「민생경제 점검회의」에서 정

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을 전폭 시행하고, 

수입과일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 이에 산업부는 안 장관의 

오늘 이마트 방문을 시작으로, 하루속히 국민들이 정부정책의 효과를 체

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다.

  대형마트는 사과 등 정부 할인쿠폰 지원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

하고 대체과일 공급을 늘리는 한편, 자체 이윤을 줄여 과일가격을 낮추기 

위해 노력하고 있다. 이날 이마트 용산점에서도 오렌지, 망고 등 수입과일 

할인행사가 진행된다. 

  안덕근 장관은 “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

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”임을 밝히고 “대형마트도 

사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오렌지, 망고 등 대체 과일을 중심

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하여 과일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

달라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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